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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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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ypes of Dietary Supplements Are Used in Korea? Data 
from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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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consumption of dietary supplements is increasing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revalence, types, and trends of dietary supplement (DS) use in Korean adults.
Methods: We analyzed the Nutrition Survey data of Korean aged 19 years old or older from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wo thousand and six hundred twenty one men and 3,324 
women totaling 5,945 adults were included. The prevalence of DS use was calculated by two methods, i.e., 
consumption experience of more than two weeks during previous one year and current consumption. Each re-
ported DS in the one day 24 hour recall was coded based on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2016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otification.
Results: The prevalence (standard error) of current DS use was 18.4% (1.2) for men, 27.4% (1.1) for women. 
Those with DS use for longer than two weeks during previous one year were 35.2% (1.5), and 50.4% (1.2),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 (89.6/103 persons) was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DS in Korean adults followed by vitamin C (66.2/103 persons), omega 3 fatty acid (49.5/103 per-
sons), Panax ginseng (27.3/103 persons), and probiotics (22.2/103 persons) in listing. 
Conclusions: The trend for DS use in Korean adults is changing as well as increasing.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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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한국인의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

건강조사의 통계가 시작된 2005년에는 19세 이상 성인에서 

25.7%였다가 2016년에는 46.3%까지 증가하였다.1) 이에 발 

맞추어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단체

에서는 국내에서 제조, 판매,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국

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비용에 대한 자료를 

해마다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규모 

동향분석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

식품은 인삼(1조 211억)이었으며, 유산균제(1,903.1억), 비타

민/무기질제(1,842.7억), 밀크시슬추출물(1,090.7억), 오메가 3 
(700.4억)가 순서대로 뒤를 따르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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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료로 실제 한국인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

는지는 추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건강기능식품마다 가격

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가장 많이 복용되

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

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 후에도 복용으로 연결되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복용되

는 경우도 있고, 처방의약품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

기 때문에 한국인에서 흔히 복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2009년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

난 한국인에서 가장 자주 복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순위를 

보고하였고,3) 2011년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하였다.4) 하지만 이후 

2014년까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개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복용 순위를 파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 다시 개별 건강

기능식품의 상품명과 복용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에 본 연구는 한국인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복

용률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 영양조사, 검진조

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남성 2,621명과 여성 3,324명, 총 5,94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복용률 평가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첫 번째는 식생활조사에서 설문한 지난 1년간 2주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 경험률이고, 두 번째는 식품섭취조사의 

24시간 회상법에서 조사된 조사 1일 전 건강기능식품 현재 

복용률이다.

3.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24시간 회상법에서 응답자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건강기능식품은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분류하였다.5) 분류의 편

의성을 위해서 인삼과 홍삼은 인삼으로, 세 가지 이상이 비

타민이나 미네랄이 포함된 제제는 종합비타민무기질제로, 
알로에 잎과 알로에 젤은 알로에로 분류하였다. 고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홈쇼핑에서 유행하고 있는 경옥

고와 같은 한약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범주를 

만들어 분류하였고, 진액, 즙, 청, 환, 가루, 차는 건강기능식

품 복용에서 제외시켰다. Ursodeoxycholic acid, 말록스 등 

일반의약품도 제외시켰다. 2015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기능

성에 도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조합하

여 구성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눈 건강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에 오메가 3, 비타

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제아잔틴 등이 성분을 조합해

서 만든 제품들이나,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에 

콘코드로이친이나 Methysulfonylmethane (MSM)을 조합해

서 만든 제품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우는 각각 눈 건강이

나 관절 건강이 복용 목적이기 때문에 루테인 함유제품, 글
루코사민 함유제품으로 독립된 범주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다른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성분의 혼합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칼슘과 비타민 

D로 나누어 각각 칼슘제와 비타민 D 제제에 합산하여 복용 

빈도를 산출하였다.  
제조사나 판매사의 웹사이트를 검사하여 건강기능식품

의 구성성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성분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가 0.2%였으며, 이들 건강기능식품 복용

은 복용률 추정에는 포함시켰고, 흔하게 복용하는 건강기능

식품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다.

4. 통계 분석

19세 이상 남성 2,621명과 여성 3,324명 총 5,945명이 연

구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인 성인 41,170,567명을 대

표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다단계 확률층화표본의 

설계디자인과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하여 표본가중치

(wt_ntr)를 적용한 SPSS18의 복합표본분석을 사용하였다

(SPSS Inc., Chicago, IL, USA).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연

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복용률과 가장 많이 복용되는 건

강기능식품 상위 10가지 품목의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단, 
청년, 중년, 노년으로 나눈 연령별 순위는, 연구 대상자의 수

가 적어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위 5가지 품

목만 제시하였다. 

결 과

1. 건강기능식품 복용률(Figure 1)

지난 1년간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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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valence of current use and use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oth P<0.001 by chi-square test).

Figure 1. Prevalence of dietary supplements use in Korean adults according to sex and age.a

aThe number of dietary supplements consume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P<0.001 by chi-square test).

Figure 2. The number of dietary supplements used in Korean adults according to sex and age.a

성인의 복용 경험률(표준오차)은 남성 35.2% (1.5), 여성 

50.4% (1.2), 총 42.9% (1.1)였다. 복용 경험률은 연령과 함

께 증가하여 남성에서는 60-70대, 여성에서는 50대에 최고 

복용률을 보이고,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조사 전일 현재 건강기능식품 현재 복용률은 남성 18.4% 

(1.2), 여성 27.4% (1.1), 총 23.0% (1.0)였다. 여성의 복용률

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P<0.001, P<0.001).

2. 건강기능식품 복용 개수(Figure 2)

건강기능식품을 하루 한 가지 복용하는 성인의 비율은 전

체 성인의 14.5% (0.8), 두 가지 5.2% (0.4), 세 가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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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le Female

18-39 years 40-64 years Over 65 years 18-39 years 40-64 years Over 65 years

1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56.6)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68.3)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101.9)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75.1)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122.5)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144.2)

2 Vitamin C (48.3) Vitamin C (65.6) Omega 3 fatty acid 
(83.2)

Vitamin C (63.6) Vitamin C (92.5) Omega 3 fatty acid 
(88.6)

3 Omega 3 fatty acid 
(20.1)

Omega 3 fatty acid 
(41.0)

Panax ginseng (49.3) Probiotics (32.5) Omega 3 fatty acid 
(77.7)

Vitamin C (64.4)

4 Panax ginseng (18.7) Panax ginseng (30.6) Vitamin C (40.3) Omega 3 fatty acid 
(20.4)

Calcium (35.8) Calcium (52.1)

5 Probiotics (12.7) Probiotics (17.5) Probiotics (11.1) Iron (16.6) Panax ginseng (32.6) Vitamin D (40.0) 
aClassification is based mainly on 2016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notification. Multiple answers up to 9 supplements were 
allowed.

Table 2. Prevalence (per 1,000 persons) of dietary supplements usage categories by Korean adults by sex and age groupsa

Rank Male (2015) Female (2015) Total (2015) Total (2005)

1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68.8)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109.8)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89.6)

Multi-vitamin mineral 
supplements (215.1)

2 Vitamin C (55.1) Vitamin C (77.1) Vitamin C (66.2) Glucosamin containing 
supplements (25.4)

3 Omega 3 fatty acid (39.2) Omega 3 fatty acid (59.5) Omega 3 fatty acid (49.5) Panax ginseng (20.5)

4 Panax ginseng (28.8) Probiotics (30.2) Panax ginseng (27.3) Chlorella/spiriluna (16.1)

5 Probiotics (14.7) Calcium (29.3) Probiotics (22.2) Omega 3 fatty acid (9.5)

6 Vitamin D (7.2) Panax ginseng (26.0) Calcium (17.9) Aloe (7.7)

7 Milk thistle (6.7) Vitamin D (25.0) Vitamin D (16.0) Yeast (5.2)

8 Lutein containing supplements 
(6.1)

Lutein containing supplements 
(15.0)

Lutein containing supplements 
(10.6)

Chitosan (4.3)

9 Calcium (5.3) Iron (10.1) Chlorella/spiriluna (6.1) Protein/amino acids (3.5)

10 Propolis (3.4) Chlorella/spiriluna (8.8) Propolis (5.0) Gamma linolenic acid (2.9)
aClassification is based mainly on 2008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notification for 2005 data and 2016 KFDA notification 
for 2015 data. 

Table 1. Prevalence (per 1,000 persons) of dietary supplements usage categories by Korean adults in 2005 and 2015a

(0.2), 네 가지 0.9% (0.2), 다섯 가지 0.3% (0.1), 여섯 가지는 

0.1% (0.0)였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건강기능식품 복용자 3명 중 1명이

었다. 여성의 복용 개수가 남성보다 높았다(P<0.001).

3. 자주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순위(Tables 1, 2)

표 1에는 19세 이상 한국인에서 가장 자주 복용되는 건강

기능식품의 상위 10가지 품목을 성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남성 여성 모두에서 종합비타민무기질제(남성 68.8명/103명, 
여성 109.8명/103명)가 가장 자주 복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었으며, 2위는 비타민 C (남성 55.1명/103명, 여성 77.1명/103명), 
3위 오메가 3 (남성 39.2명/103명, 여성 59.5명/103명)였다. 

4위부터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에서는 4위 인삼

(28.8명/103명), 5위 유산균제(14.7명/103명)였으며, 여성에서는 
4위 유산균제(30.2명/103명), 5위는 칼슘(29.3명/103명)이었다.

성별 연령별로 나눈 건강기능식품 복용 순위를 표 2에 제

시하였다. 자주 복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성별, 연
령별로 차이를 보여, 모든 연령층에서 1위는 종합비타민무

기질제였으나, 2위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비타민 C, 노
년층에서는 오메가 3였다. 

고 찰

19세 이상 한국인 성인 10명 중 4.3명이 지난 1년간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였고, 조사시점 현재 복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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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3명이었다. 한국인 성인에서 가장 자주 복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종합비타민무기질제, 비타민 C, 오메가 3, 
인삼, 유산균 순서였다.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중지율이 높기 때문에,6)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통계에서 제시하는 지난 1년간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 복용 경험률이고, 두 번째는 조사 전일 현재 

복용률이다. 복용 경험률은 현재 복용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복용 경험률이 복용률보다 높게 조사

된다.
지난 1년간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 복용 경험률은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

진 2005년부터 연 평균 남성에서 1.2%, 여성에서 1.7%로 꾸

준히 증가해오고 있다.1) 반면, 현재 복용률은 2005년 29.1%
에서 2015년 23.0%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두 조사 

시점에서 조사방법의 차이가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2005년에는 식이보충제 조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

여 식이보충제의 용기와 포장을 확인하여 조사시점 현재 먹

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네 가지까지 조사한 반면, 2015년
에는 24시간 회상법으로 식이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로 함

께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하여 두 시점의 비교로 현

재 복용률 증감을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의 질적인 변화도 있어서, 2005년에 가

장 많이 복용된 건강기능식품은 종합비타민무기질제로 103명 
당 215.1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4명 중 

3명이 복용하고 있어서, 2위인 글루코사민의 103명 당 25.4명
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15년 종합비타민무기질제의 

복용률은 103명 당 89.6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10명 중 4명 미만으로, 2005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여 2위인 비타민 C (66.2명/103명), 3위 오메가 
3 (49.5명/103명)와의 차이가 줄어 종합비타민무기질제에 편

중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메가 3와 인삼은 2005년 조사, 2007-2009년 조사, 2015년 

조사 모두에서 한국인 성인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건강기능

식품의 상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2005년 조사, 2007-2009년 

조사 모두에서 상위 10위 품목에 들지 않았던 비타민 C가 

한국인 성인 103명 당 66.2명이나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비타민 C와 함께 새로

이 상위 10위 품목에 들어온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제였다. 
유산균제의 효능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장내 유익균 증가와 유해

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5)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 피부과민

상태 개선7) 등의 효능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TV 정보프로

그램과 홈쇼핑에서 많이 언급되고 판매된 점도 최근 유산균

제의 복용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루테인 함유제제도 2015년 103명 당 10.6명으로 새로이 

상위 10위 품목 명단으로 추가되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망막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고, 루테인 함유제품의 효과가 

보고되면서,8) 일부 안과병원에서 망막질환 환자에게 루테

인 함유제품 복용을 권유하는데 이러한 권유와 입소문이 루

테인 함유제품 복용 증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글루코사민 함유제제의 복용량 감소가 눈에 띄는데, 글루

코사민 함유제제는 2005년 조사에서는 2위로 103명 당 25.4명
이 복용하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103명 당 3.8명으로 매

우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글루코사민의 골관절염 예방 효과가 근거 없다는 연

구 보고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된다.9) 
지난 10년간 순위를 지키고 있거나 순위 안에 새로 들어

온 건강기능식품인 종합비타민무기질제, 비타민 C, 오메가 

3, 루테인 함유제제, 칼슘, 비타민 D 등은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되어 의약품으로도 판매되고 있

는 제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순위가 떨어진 스

피리루나, 알로에, 효모, 키토산 등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

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적거나 없는 형편이다. 제품이 

가진 입증된 효과가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2005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2015년 연구에서도 중년층의 

복용률이 노년층보다 높았는데,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사회경제적 수준이기 때문이다.3) 본 

연구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안정된 집단에서 높은 건강기

능식품 복용률을 보였다.10) 이러한 경향성은 미국,11) 유럽,6) 
대만12)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즙, 청, 환, 가
루 등과 같은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외시켰고 한방 제품

들 중에서는 경옥고와 같은 제약회사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복용률은 실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을 과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의 분류에 사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가 현재 한국인

이 복용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서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성별과 연령별로 나눈 층화 

분석에서는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 대상자가 천명 안팎

으로 103명 당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률을 추정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 네 번째, 본 연구는 공개된 이차 자료를 

분석해서 실시한 연구이므로 복용 여부와 복용하고 있는 건

강기능식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진 못하였다.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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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 한국인 성인이 복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복용빈도를 조사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성인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대한 높

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성인의 건강기능식품 복

용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복용되는 건강

기능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호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도 변화고 있다. 의료인들은 건강과 질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국인 성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복용

률과 실제 복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남성 2,621명, 여성 3,324명 총 5,945명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두 가지 방법인 
1) 식생활조사에서 설문한 지난 1년간 2주 이상의 건강기능

식품 복용 경험률과 2) 식품섭취조사의 24시간 회상법에서 

조사된 조사 1일 전 건강기능식품 복용률로 평가하였다. 
24시간 회상법에서 섭취한 것으로 보고된 건강기능식품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

류하였다.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현재 복용률은 남성 18.4% (1.2), 

여성 27.4% (1.1)였다. 지난 1년간 2주 이상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남성 35.2% (1.5), 여성 50.4% (1.2)였다. 종합비타

민무기질제(89.6/103명)가 한국인 성인에서 가장 자주 복용

되는 건강기능식품이었으며, 2위는 비타민 C (66.2/103명), 
3위 오메가 3 (49.5/103명), 4위 인삼(27.3/103명), 5위 유산균

(22.2/103명)이었다. 
결론: 한국인 성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복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복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호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도 변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환자진료에 있어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를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중심 단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 3, 인삼, 
유산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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